[image: image1.jpg]20224 H MU At 27
10,440 ==a 2ea 8740

0122 O|A} X
HRUBAS ROl ono
0

6030 470 54y

81%  7.3%

6 07 8 0097 A0F  ARMA
* EX: ANYSH S, 18FH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


[image: image4.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르면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이 관측되는 가운데, 노사의 간극이 1700원으로 여전히 커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 인상된 것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동결을 제시한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측 4명은 집단 퇴장했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를 향해 "차라리 동결안을 한 번 더 내줬으면 (0.2% 인상안에 대한) 허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정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박준식 위원장은 양측에 이날까지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1차 수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없으면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개최�내년 최저임금 결정임박...'1700원 간극'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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